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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북, 체육자원으로 남북교류 선도
전북연구원, 전북형 남북 체육교류 제안

○ 남북 통일농구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전북이 선도할 수 있는 종

목을 통한 전북형 체육교류 모델이 제안됐다.

○ 제시된 모델은 국가대표 간 친선경기 성격이 강한 남북 체육교

류에서 선택과 집중으로 전북만의 차별화된 종목을 선점하는 

방안이다.

○ 전북연구원(원장 김선기)은 5일 ‘남북평화의 시대, 체육과 전북

의 대응’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이 강점을 가진 태권도를 통

한 북한교류를 강조했다.

○ 연구원은 4․27 판문점선언에서 체육과 문화 등 소프트 파워를 

매개로 남북화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체육 분야가 마

중물 역할을 수행한다고 규정했다.

○ 남북한은 지난달 18일 판문점에서 남북체육회담을 개최하고, 통

일농구 개최와 아시안게임 공동참여를 합의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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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연구원은 판문점선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주체로 명시했지만 남

북교류를 단독으로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를 지적했다.

○ 따라서 전북은 무주에 위치한 ‘태권도원’과 북한 ‘태권도전당’의 

교류를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
○ 브리핑에 따르면 현대 태권도 겨루기의 발상지인 전북 태권도와 

절도와 강력함이 특징인 북한 태권도 모두 실전을 바탕을 둔 공

통점을 가진다.

○ 최윤규 부연구위원은 “북한태권도 시범단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

북한태권도의 특징은 살상이 가능한 파괴력이다”며 “북한태권

도와 마찬가지로 전북에서 태권도 겨루기가 태동할 때, 현재의 

이종격투기처럼 실전을 바탕으로 했다”고 밝혔다.

○ 연구원은 지역에 연고를 둔 전북현대모터스와 전주KCC이지스 

구단의 활용도 제시했다. 전국 최고 수준인 두 구단과 북한 축

구와 농구 대표팀의 친선경기를 제안했다.

○ 또한 북한 유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을 추진하여 선진 기술을 전

수함으로써 실력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.

○ 연구원은 전북형 모델을 추진하기 위해 가칭 ‘전라북도 체육 남

북협력 거버넌스’를 제시했다.

○ 연구원은 전북형 모델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, 기업 등 다

양한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며 협의기구인 거버넌스를 통해 합

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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